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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우울증 병원입원
거동 불편에 의사소통 어려워 … 실형선고 뒤 건강 급격히 악화

보복폭행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7월12일 오후 수원 아주대병원에 입

원해 정신과와 신경과 의료진의 진찰을 받았다.

김승연 회장은 오후 3시10분경 아주대병원 구급차로 교도관 3명과 함께 구치소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이동했

으며, 병원 로비를 지키던 취재진을 피해 지하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13층 VIP병실로 옮겨졌다.

김승연 회장은 7월12일 오전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변호사 

접견마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우울증과 불면증, 심장질환과 폐렴을 앓아왔으며 구치소에서 6월초부터 최근까지 6차례 왕진을 받아왔

다.

한화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7월2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독방

에서 구치소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염려해 외부병원 치료를 거부해왔다”며  

“구치소에서 아주대병원에 도착할 쯤에야 입원사실과 병원의 이름을 회사에 알려 줬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안정을 취한 뒤 7월12일 저녁부터 하루이틀 정도 정밀진단을 받게 되

며 검진 후 진료과와 주치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이 입원한 VIP실은 86㎡ 병실에 부엌과 거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하루 입원비는 40만원 정도

이다.

병실 앞 복도에는 병원 보안직원 3-4명과 한화 법무팀과 홍보팀, 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오

후 5시경 법무부 관계자 2명이 김승연 회장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실을 찾았다.

안정을 취한 김승연 회장은 7월12일 저녁 병실에서 2시간여 동안 신경과와 정신과 의료진의 문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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